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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및 조치를 요구한다.

최근 불거진 한국 마사회 신임 김우남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파문

이 공분을 사고 있다. 

김 회장은 자기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기 위해 정부 지침과 국민권익위 권고 등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칙을 준수하려 애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측근 특혜

채용이 어렵게 되자, 월급 700만원 이상을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가 불거

지자 3일 만에 해촉했다.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수많은 마사회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반인권적 저성과자 교육의 상징이 된 농군학교 입소를 겁박했다고 한

다.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다. 작년 한 해에만 7조가 넘는 손실이 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고통을 

감내하며 급여를 삭감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말산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당장의 고용불안과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 회장은 기관장의 지위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 현 정부는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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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사 근절을 공언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회장 같은 함량 미달인 인사가 국

가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려다 문제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김 회장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인 4월 14일 민정수석실 감찰을 지시했다. 파

문이 커지자 김 회장은 다음날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문’을 올려, “청와대 민

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철저하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김 회장의 특혜 부정 채용 강요, 갑질 및 폭언

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위와 같

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포함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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